
십자가를 버리지 말라<마태복음4:1-11>
 *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힘들어 넘어
지지만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을 부여잡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하면 시련이 쓰나미처
럼 몰려와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듯이 이겨 내겠다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피할 곳이 있으며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음을 꼭 기억 하십시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창조주 예수님, 엘 사다이, 여호와 라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침례가 필요 없으심에도 침례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 된 나와 동일 시 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시험을 
받기에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단의 그 시험에 승리하
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사망
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구별되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시편23)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증거이며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모든 시험과 세상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상태인데(요한1서5:4) 문제는 시험을 당
할 때 나만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
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말고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
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침례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그 때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
고 사명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믿음 없고 구원 없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사단은 노립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
라엘의 고난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만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여정이 시작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으뜸으로 섬기고 예수님과의 관계
는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라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돌려 홍해로 인도하여 침례식을 하신 후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대 광야로 인도하시어 훈련을 시키는데 이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가나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 당하는 고난과 성도간
의 갈등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아말렉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십
시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시내산이 바로 앞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알게 하시고 성막으로 인도 하셔서 주님과 매일 교통하게 하셔서 통
과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으로 하나님
이 나를 만나고 통과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시험을 만나면 온전
히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인 증거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아브라함
과 욥처럼 하나님의 시험으로 통과하면 신앙의 성장 하지만 다윗의 밧세바처럼 마귀의 유혹은 



신앙의 추락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사단의 분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
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고 행복
할 때 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집념이 엄청 강하기에 우리 호
흡이 끝날 때까지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상급에서 멀어지게 하고 십자가를 포기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분별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 십자가를 버리지 말라
 사단은 집념이 강하기에 <구차하게 십자가 지지마라>는 교묘한 유혹으로 예배와 헌금과 헌
신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단은 유혹하고 십자가 지
시는 시점에서까지 유혹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려 십자가를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
는데(창세기1;26-28)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넘어간 통치권을 빼앗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셨기에 예수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선
순위 바꾸지 말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합니
다. 내일 일을 당겨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 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배가 떠서 운행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닥짐입니다. 십자가는 벗고자 함이 아니
라 덧입어야 하는 것으로 사명 감당하고 가야할 길은 십자가의 길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갈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짊
어지고 따라 가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힘들어 몸부림 칠 때 다 아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십자
가를 버리지 말고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